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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ETS UK ETS KOR ETS CA(USA) ETS CAN ETS CHN ETS NZL ETS

€73.41 (+0.56%) £52.71  (+46.50%) ₩8,940 (-3.87%) $29.27 (-8.27%) $95 (fixed 2025) ¥69.41 (-28.96%) $55.17 (-10.09%)

탄 소 배 출 권  시 세

Source: Fastmarkets, “The carbon dioxide removal affordability boom: Economic drivers underpinning growing voluntary demand,” 
https://www.fastmarkets.com/insights/the-carbon-dioxide-removal-affordability-boom-economic-drivers-underpinning-growing-voluntary-demand/

• 탄소 제거 기술의 경제성 향상: 탄소 제거 기술의 비용이 감소하면서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탄소 제거 크레딧을 구매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 마이크로소프트의 주도적인 역할: 마이크로소프트는 2024년에 전체 탄소 제거 크레딧 구매의 64%를 차지하며 시장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 다양한 기술의 채택: 기업들은 바이오차, 직접 공기 포집(DAC), 강화된 암석 풍화 등 다양한 탄소 제거 기술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 시장 성장 전망: 탄소 제거 시장은 2030년까지 연간 100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현재의 27억 달러에서

크게 증가한 수치입니다.
• 다가오는 탄소 제거 비용 접근성의 급등: 2050년까지 기술 비용 감소와 기업 수익 증가로 인해 마이크로소프트 수준의 탄소

제거(CDR) 투자를 감당할 수 있는 기업 수가 11배 이상 증가하고, 직접공기포집(DAC) 기반의 넷제로 포트폴리오를 감당할 수
있는 기업 비율도 현재의 1/2,000에서 1/40으로 증가할 전망입니다.

https://www.fastmarkets.com/insights/the-carbon-dioxide-removal-affordability-boom-economic-drivers-underpinning-growing-voluntary-dem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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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nada 캐나다
BC주 폐수처리
메탄회수 프로젝트

Ghana 가나

Uganda 우간다
Indonesia 인도네시아

Pakistan 파키스탄
벽돌가마 프로젝트 Nepal 네팔

Mongolia 몽골

S.Korea 대한민국
경상북도 – 제주도
폐기물 메탄 회수사업

India 인도
GEAPP 프로젝트

Ethiopia 에티오피아
GEAPP 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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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은행 규제 당국이 기후 변화로 인한 금융 리스크를 우선적으로 다루기로 합의했습니다. 2025년
5월 12일, 국제결제은행(BIS) 산하 바젤은행감독위원회는 극단적 기상 현상이 금융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고 관리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위원회는 국가 규제 기관들을 위한 기후
관련 금융 리스크 자발적 공시 프레임워크를 발표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유럽과 영국의 규제
전략과 대체로 일치하며, 미국은 정치적 저항으로 인해 여러 기후 중심 이니셔티브에서 후퇴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은행 규제 당국, 기후 리스크 작업 우선시하기로 합의

by Virginia Furness - Reuters 원문보기

유럽연합(EU)은 기후 변화로 인한 극단적인 기상 현상으로 인해 농업
부문에서 연간 평균 283억 유로(약 31조 9천억 원)의 손실을 입고 있으며, 
이는 전체 농축산 생산의 약 6%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손실 중
20~30%만이 보험으로 보장되어 대부분의 농민들이 재정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EU 농업위원인 크리스토프 한센은 회원국들에게 농업
보조금을 활용하여 기후 위험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보고서는 기후 변화에 대한 강력한 조치가 없을 경우, 2050년까지 평균
작물 손실이 최대 66% 증가할 수 있으며, 현재 피해의 절반 이상이
가뭄으로 인해 발생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기후 변화로 인한 극단적 기상 현상, EU 농민들에게 연간 283억 유로 손실 초래

by Kate Abnett- Reuters 원문보기

관련뉴스

https://www.reuters.com/sustainability/cop/global-banking-regulators-agree-prioritise-climate-risk-work-2025-05-12/
https://www.reuters.com/sustainability/cop/extreme-weather-costs-eu-farmers-28-billion-euros-year-eu-says-2025-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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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로소프트는 볼리비아의 Exomad Green과 협력해 10년간 124만 톤 규모의 바이오차 기반 탄소 제거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는 AI 인프라 확장으로 인한 탄소 배출 증가에 대응하고, 2030년까지 탄소
네거티브를 달성하려는 전략의 일환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다양한 기술과 지역에 걸친 탄소 제거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고 있으며, 신뢰성과 투명성을 위해 과학적 기준도 공개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사상 최대 규모 탄소 제거 계약 체결

by Zoya Mirza– ESG Dive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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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뉴스

마이크로소프트는 스웨덴의 Stockholm Exergi사와 333만 톤의
이산화탄소를 제거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BECCS 
기술을 활용해 2028년부터 10년간 탄소 제거 인증서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연간 최대 80만 톤의 탄소를 제거할 수 있으며, 지속 가능한
자원과 엄격한 검증 기준을 따릅니다. 이번 계약은 2030년까지 탄소
네거티브를 달성하려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전략의 일환입니다.

AI 열풍으로 위협받는 기후 목표 속 세계 최대 규모의 바이오차
탄소 제거 계약 체결

by Lisa Stiffler– GeekWire 원문보기

스톡홀름 에너지사와 세계 최대 규모의 BECCS 계약 체결

마이크로소프트는 미국 애팔래치아 지역의 폐광지를 복원하는 프로젝트에 참여하여 140만 톤의 탄소
제거 크레딧을 구매하기로 Living Carbon과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2만 5천 에이커의
황폐화된 토지를 재조림하여 탄소 흡수뿐만 아니라 생물다양성 회복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합니다. 
이번 협약은 과학적 검증 기준을 갖춘 자연 기반 탄소 제거 솔루션에 대한 기업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을
보여주며, 마이크로소프트의 2030년 탄소 네거티브 목표 달성 전략의 일환입니다. 또한, 이는 탄소 상쇄
시장에서 고품질 프로젝트에 대한 수요 증가를 반영하는 신호로 해석됩니다.

미국 폐광지 복원을 위해 140만 톤 규모의 탄소 제거 크레딧 구매

by Saptakee S– Carboncredits.com 원문보기

https://www.esgdive.com/news/microsoft-builds-on-carbon-removal-deal-with-stockholm-exergi/747420/
https://www.geekwire.com/2025/microsoft-strives-to-bolster-carbon-removal-market-as-ai-boom-threatens-its-climate-ambitions/
https://www.geekwire.com/2025/microsoft-strives-to-bolster-carbon-removal-market-as-ai-boom-threatens-its-climate-ambi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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